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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리 말 

 

이 그림책은 [교실 속 그림책]이라는 총서명으로 교육미술관 통로가 펼쳐내는 220번째 이야기이다.  

교육미술관 통로의 창작 그림책은 공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현직교사와 어린이작가가 함께 만들어

낸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경이로운 감동을 준다.   

 

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했던 ‘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’가 2018년에는 학교 전체로 그 영역을 

확장했다.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‘글 없는 그림책의 글 작가가 되어주세요’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

였다. 졸업한 선배 어린이작가의 그림책에서 그림만 남기고 글은 모조리 제거했다. 그림만 남은 그

림책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전교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부탁했다. “그림을 보고 떠오

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써주세요.” 

 

아이들은 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저마다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. 원작인 교실 속 그림책 

『엉킨 실』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다. 선배의 그림과 후배 어린이

작가의 글이 만나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2차 창작물이 탄생했다.  



수업을 진행하시던 6학년 1반 최혜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써 내려간 흔적을 사려 깊은 눈으

로 살펴보셨다. 아이가 슬그머니 그림책 속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주셨다. 선생님께

서 그림책 뭉치를 품에 안고 교실 문을 두드려주신 덕분에 이 작품들과 만날 수 있었다. 선생님

과 함께 아이들의 작품을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펼쳐놓은 창작의 세계에 감격했다. 

 

중학생이 된 어린이작가 이혜승에게도 후배 작가들이 쓴 그림책을 전해주었다. 후배들의 작품을 

살펴보던 혜승이가 이렇게 말했다. “와 선생님, 동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쓸 거라

고는 상상도 못했어요! 이거 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운데요?”  

 

그렇게 혜승이의 그림과 소영이의 글이 만나서 교실 속 그림책 『나의 삶』이 탄생했다. 소영이는 

남들과 똑같은 뜨개질로 짜여진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. 틀에 맞추는 대신 엉킨 

모습 그대로 자신을 인정한다. 억지로 풀거나 자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소

영이는 분명 자기만의 멋진 목도리를 짜낼 것이다. 연하지만 단단한 손끝으로 자기 삶을 마음껏 

묶고 풀고 엮어나갈 어린이작가 박소영을 뜨겁게 응원하며.  



작가의 말 

 

글 없는 그림책에 이야기를 담아 첫 그림책을 쓰게 됐습니다. ‘내 인생은 나 스스로 만들어 가

는 것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 

 

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학원에 갑니다. 잘 모르는 장소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

부를 하고 집에 와서도 숙제를 합니다. 인생의 실을 스스로 엮어가야 하는데, 남의 손으로 맞추

어 짜여집니다.  

 

저는 이 책에서 아이를 실에, 그리고 부모님은 뜨개질하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. 독자들에게 

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.  

 

“아이들의 인생은 실 뭉치처럼 남의 손에 맞추어 짜여지는 게 아닙니다.  

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짜도록 해주세요.” 

 



저희 어머니는 저를 실타래 취급 하지 않으셔요.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자유를 주

십니다. (제 책을 읽은 한 친구가 오해한 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.) 

 

우리학교 선배 이혜승 언니의 <엉킨 실>의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대로 저만의 이야기를 썼

습니다. 저는 이 그림책이 특별한 독서감상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동안 다양한 책을 보면서 

얻은 표현들과 나의 생각을 합쳐서 이 그림책이 나왔으니까요. 

 

제 그림책을 보고 또 다른 후배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독서감상문을 써간다고 생각하니 기대됩

니다. 독자들이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을 읽어

보시면 알겠지만, 남들이 주먹을 낸다고 나도 똑같이 주먹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. 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Philosophy 

[통로, 스며 흐르다] 

 

 

1. 흘러가다 

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

연결통로(헨리나우웬, 2011)가 되고자 합니다. 

 

 

2. 스며들다 

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

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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